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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P&B화학, 페놀 수출확대 호기!
중국, 반덤핑관세 5%로 낮은 수준 최종판정 … 타이완도 3-5% 판정

중국 상무부가 2월1일부로 한국, 일본, 미국, 타이완 등 4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

다.

KOTRA에 따르면, 중국 당국은 앞으로 5년 동안 4국산 페놀에 대해 3-144%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

밝혔다.

국내기업의 최종 덤핑률은 금호P&B화학이 5%, 삼성물산 등 기타가 16%이며, 일본기업들은 6-144%, 미국

은 36%, 타이완은 3-19%로 결정됐다.

이에 따라 2003년 6월9일 잠정 반덤핑관세 10%를 부과받고 이의를 제기했던 금호P&B화학은 타이완 화학

기업 2곳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반덤핑 세율을 부담하게 됐다.

당시 금호P&B화학은 페놀의 원료인 Cumene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환급받는 수입관세분이 중국 측이 제시

한 덤핑관세율 원가 계산에서 누락돼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.

중국의 페놀 덤핑방지관세율 부과현황

국가명 회사명 반덤핑세율

한  국 
금호P&B화학 5%

기  타 16%

일  본
三井化學 6%

기  타 144%

타이완

臺灣化學纖維股分有限公司 3%

臺灣信昌化學工業股分有限公司 5%

기  타 19%

미  국 미국기업 36%

자료) 중국 상무부

유기화학물질인 페놀은 가정용 가스, 페인트, 플래스틱, 직물 및 목제가공, 제지, 제약, 제강, 정유 등 분야의 

산업원료와 합성수지, 윤활용 정제용매, 아스피린 등의 원료로 쓰인다. 2003년 1-11월 한국의 중국수출은 130

만달러로 집계됐다.

중국은 2002년 8월부터 수입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검토했으며, 2003년 6월 예비판정을 거쳐 최종적으

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.

중국에서는 전자제품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페놀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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